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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성장적 스트레스마인드셋이 진로탐색을 매개로 진로몰입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고, 이들

의 종단적 관계에 대한 사회비교경향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생과 대학원생 

215명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친 설문이 실시되었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Process Macro를 활용하여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장적 스트레스마인드셋 변화량과 진로몰입 변화량

의 관계는 진로탐색 변화량에 의해 완전매개되었으며, 이들 관계에서 성별과 학년은 유의한 영향을 미

치지 못했다. 둘째, 사회비교경향성 변화량의 조절효과는 성장적 스트레스마인드셋 변화량과 진로탐색 

변화량의 관계, 진로탐색 변화량과 진로몰입 변화량의 관계 모두에서 유의하였다. 그러나 조절변인 수준

에 따른 유의성 검증 결과, 사회비교경향성이 많이 감소하는 집단에서는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셋째, 변인들 간의 종단적 완전매개효과는 사회비교경향성 변화량이 약간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집단에

서만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주로 개인의 인지, 정서, 행동에 대한 위험요인으로 다루어져 

온 사회비교경향성이 성장적 스트레스마인드셋의 변화를 수반할 경우 진로정체감 발달을 위한 자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나아가 개인이 갖고 있는 스트레스에 대한 속성 및 관점을 변화

시키는 것과 함께 진로정체감 지위 발달을 위한 진로탐색 촉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진로상담 및 진로교육 장면에서의 사회비교경향성과 성장적 스트레스마인드셋에 대한 논의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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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발달은 인간의 일생동안 계속되며

(Peterson, Sampson, & Reardon, 1996), 이 과정에서 

우리는 진로정체감(vocational identity)의 발달을 

경험한다. 진로정체감의 발달이란 ‘나’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스스로에게 적합한 일이 무엇인

지를 찾아가는 과정이다(이보라, 정지희, 이정림, 

2014). 특히 사회진출을 앞두고 있는 후기청소년

기는 진로를 탐색하고 선택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Super, 1980, 1990), 이 시기에 속하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진로문제는 생애 어느 시

기보다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하겠다(Guay, 

Billette, & Marchand, 2006). 그러나 우리나라 대

학생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1위로 10년 이상 ‘진

로 및 취업’ 문제가 언급되고 있는 것과 달리(서

강대학교 학생생활상담연구소, 2017), 한국경제

연구원(2021)에 따르면 적극적인 진로준비행동을 

하지 않는 대학생이 전체의 약 6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많은 대학생들이 진로

준비행동과 관련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보고하

고 있으며(이제경, 선혜연, 김선경, 2012), 이로 

인해 졸업에 임박하여 진로 관련 결정을 내린다

거나, 취업 이후에도 잦은 이직 및 전직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김정희, 2015). 

2023년 발표된 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졸업을 

앞둔 대학 3,4학년 중 54.7%가 취업 및 진로에 

도움을 얻기 위한 방도로 대학원 진학을 고려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학생 뿐만 

아니라 대학원생 중 상당수 역시 진로와 관련된 

고민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신승희, 2023.01.06.). 실제로 서울대 대학생활문

화원에 따르면, 대학원생들의 가장 큰 고민 역

시 진로문제였으며(정승주, 2014.09.16.), 최다 불

만사항은 ‘학교의 진로지원 부재’로 나타났다(이

정원, 2012.04.15.). 또한 2020년 연세대 대학원 

실태조사에 의하면(연세대학교 58대 대학원 총

학생회, 2020), 진로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사

람은 전체 응답자의 93%였으나 이 중 56% 이상

이 교내 진로지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하였

다. 마찬가지로 코로나 시기 대학생 및 대학원

생의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연구보고에서도 

대학생 대비 대학원생의 심리적 어려움 호소비

율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각각 30.8%, 33.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1), 진로문제와 관련해

서는 대학생 뿐만 아니라 대학원생 또한 어려움

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하

겠다.

이처럼 인생의 중요한 문제이면서도 어려운 

숙제인 진로는 자연스레 인간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한다(김민정, 양현정, 2015; 이현림, 김순미, 

천미숙, 최숙경, 2008). 또한 개인의 진로 관련 

활동에서 성공과 실패는 필연적이라 할 수 있는

데, 동일한 실패를 경험하고도 개인마다 진로준

비행동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마인드셋(mindset)

으로 설명될 수 있다(김혜미, 최아론, 2022). 마

인드셋은 자신의 환경과 경험을 효과적인 방식

으로 이해하고, 어떤 정보를 선택할 것인가의 

지표가 되어주는 개인의 정신적인 틀을 의미한

다(Crum, Salovey, & Achor, 2013). 마인드셋은 우

리가 경험하는 사건을 판단 및 평가(Gollwitzer, 

1999; Taylor & Gollwitzer, 1995)하는 것뿐만 아

니라 특정 행동을 하게 만드는 동기를 유발하

므로(Liberman, Samuels, & Ross, 2004), 개인의 

성취 수준 향상과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구하

는 데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

나로 알려져 있다(Song, Kim, & Bong, 2020). 

즉, 사회진출전환기의 후기청소년들이 어떤 마

인드셋을 지니는가에 따라 진로준비행동이 촉

진될 수 있기 때문에(김혜미, 최아론, 2022), 본 

연구에서는 진로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의 마인드셋의 효과에 대해 알아보고

자 한다.

한편 Festinger(1954)의 사회비교이론에 의하면, 

사람들은 중요하면서도 불확실한 선택 상황에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대처전략으로 사회비교

를 활용한다. 이러한 사회비교는 자신이 중요하

다고 생각하는 영역 중심으로 일어나는 경향이 

있는데(Lyubomirsky & Ross, 1997), 상술했듯 대학

원생을 포함하여 한국 대학생들이 진로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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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고민으로 일관되게 보고해온 점(서강대

학교 학생생활상담연구소, 2017)을 고려한다면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사회비교경향성은 진로준

비 및 결정과정에서도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김나래, 이기학, 2012). COVID-19 이후 직업세계 

전반에 걸친 불확실성과 정체성의 위기가 급증

한 시대상황을 고려할 때(이민영, 2021), 사회진

출전환기 후기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을 촉진하

는 기제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이 중 진로준비행동은 자신

과 직업세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필요한 도

구를 갖추며,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

천적인 노력을 하는 행위 등을 의미하므로(김봉

환, 1997),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진로준비행

동으로 진로정체감 발달의 두 축인 진로탐색과 

진로몰입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는 우선 

진로정체감이 진로의사결정과정의 필수적인 변

인이자(Harren, 1979), 진로준비행동 수행에 있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변인(김미주, 2010; 김

봉환, 1997)으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진로준비행동은 진로탐색과 진로관여행동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인데(조영아, 정지은, 2017), 

진로탐색이 진로몰입의 선행조건임을 밝힌 다수

의 연구(김지근, 이기학, 2011; Kim, Lee, & Yang, 

2023; Harren, 1979; Marcia, 1966; Super, 1953)를 

고려하면 이들을 구분하여 접근하는 것이 더 타

당할 것으로 보인다. 즉, 본 연구는 국내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성장적 스트

레스마인드셋과 진로탐색 및 진로몰입 간의 관

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이들 

관계가 사회비교경향성에 의해 조절될 수 있는

지, 있다면 개인차에 따라 다르게 설명될 수 있

는 부분들이 있는지 검증해볼 것이다. 이를 통

해 사회진출전환기에 있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

들의 진로탐색 및 몰입 촉진을 위한 개입 방안

과 그 이론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한다.

성장적 스트레스마인드셋과 진로탐색 및 진로몰입

진로 관련 과업들은 그 자체로 많은 스트레

스를 유발하지만(이현림 외, 2008), 이것이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원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해서는 

개인차가 존재한다(김민정, 양현정, 2015). 스트

레스는 해당 사건 자체보다는, 그 사건에 대한 

개인의 평가에 의해 달라지기 때문이다(Lazrus & 

Foklman, 1984; Yap & Tong, 2009). 이처럼 일련

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개인마다 진로준비행동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마인드셋(mindset)으로 설명

될 수 있다(김혜미, 최아론, 2022). 상술했듯 마

인드셋은 어떠한 행동을 하게 만드는 동기를 유

발한다는 점에서(Liberman et al., 2004), 개인의 

성취 수준 향상과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게

끔 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Song et al.,, 2020). 실제

로 특정 상황에 대한 인지적 관점은 개인의 반

응을 결정하는데(김예진, 2015), 일례로 노화, 다

이어트, 운동, 지능 등 건강과 관련한 다양한 영

역에서의 마인드셋의 차이가 신체적 반응의 차

이를 불러온 것으로 보고되었다(Aronson, Fried & 

Good, 2002; Crum, Corbin, Brownell, & Salovey, 

2011; Crum & Langer, 2007; Levy & Myers, 2004). 

구체적으로 노화에 대해 부정적인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심혈관 기능이 감소하였고, 자신

의 업무를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한 직장인들

은 업무 과정에서 운동 효과를 느끼며 체중이 

감소하였다. 특정음식(밀크쉐이크)을 고열량으로 

지각한 사람들은 식욕 촉진 호르몬이 급격하게 

저하되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자신의 지능이 변

화할 수 있다는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

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학업에 더 큰 가치를 두

고 더 열심히 공부한 끝에 보다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이는 곧 마인드셋이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행동 및 신체적 반응을 결정함을 

보여준 사례들이라 할 수 있는데, 스트레스 영

역에도 같은 원리로 적용될 수 있다(김예진, 

2015). 실제로 마인드셋은 진로장벽과 같은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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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어려움의 극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변인 

중 하나인 것으로 나타났다(김한결, 정현희, 

2022).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변인으로 

스트레스마인드셋을 언급한 Crum과 동료들

(2013)은 스트레스마인드셋을 ‘개인이 스트레

스에 귀인하고 기대하는 인지적 관점’이라고 정

의하였다. 스트레스마인드셋은 스트레스 전반에 

대한 일종의 도식(schema)으로 특정 스트레스 상

황에 대한 판단이 아닌 일반적인 스트레스 속성

에 관한 평가이며(김예진, 2015), 스트레스 사건

이 개인의 건강이나 수행, 성숙의 측면에서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믿는 성장적 관점

의 스트레스마인드셋(stress-is-enhancing)과 부정적

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는 퇴보적 관점의 

스트레스마인드셋(stress-is-debilitating)으로 구분될 

수 있다(Crum et al., 2013).

이러한 스트레스마인드셋의 개념을 진로정체

감의 두 축인 진로탐색 및 진로몰입과 연결시켜

본다면, 진로 관련 스트레스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 대해 상반된 결과를 내놓은 선행연구들

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

제로 진로스트레스는 대학생의 진로발달에 긍정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모

두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안윤정, 서지

윤, 2013), 이는 대학생의 진로 및 취업스트레스

가 진로준비행동을 유의하게 저하시킨다는 연구

들(이현림 외, 2008; 정재은, 2020; 표은경, 2009)

과 진로 및 취업스트레스 경험이 동기를 자극해 

오히려 실제적이고 적극적인 진로탐색 등의 진

로준비행동을 촉진한다는 연구들(고경필, 심미

영, 2014; 김은아, 김남영, 2020; 손진희, 김유진, 

2022; 정윤경, 김동심, 2018; Larson & Majors, 

1998)이 혼재하기 때문이다. 스트레스마인드셋과 

진로탐색 및 몰입 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살펴

본 국내외 연구는 거의 전무하나, 대학생을 대

상으로 성장마인드셋과 진로준비행동의 정적 상

관관계를 보고한 최근의 연구결과(김한결, 정현

희, 2022)를 고려해본다면, 진로탐색 및 몰입에 

대한 스트레스마인드셋의 영향력을 검증해볼 필

요가 있겠다. 동일 수준의 진로 및 취업스트레

스에 대해 성장적 또는 퇴보적 관점 중 어떤 스

트레스마인드셋을 가졌느냐에 따라 개인의 진로

탐색 및 몰입 수준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기대

되기 때문이다.

성장적 스트레스마인드셋과 진로몰입 간의 관계에

서 진로탐색의 매개효과

일찍이 Erikson(1959)은 진로정체감의 발달이 

인간의 전반적인 정체감 형성에 있어 가장 중요

하다고 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Marcia(1966)는 

진로정체감의 발달 모델을 구축하였다. 그는 

정체감의 발달지위를 탐색(exploration)과 몰입

(commitment)이라는 두 개의 축으로 설명하였는

데, 먼저 탐색은 개인의 흥미나 가치관, 신념 등

에 대해 탐구함으로써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를 알아보는 과정이다. 사람들은 탐색 과정에서 

다양한 시도들을 하며, 이를 통해 자신에게 가

장 적합한 것을 검증하는 경험을 한다. 이러한 

탐색 과정은 다시 일반적이고 폭넓게 진로정

보를 알아보는 전반적 진로탐색(exploration in 

breadth)과 특정 진로에 대해 깊이 있고 구체적

인 정보를 알아보는 심층적 진로탐색(exploration 

in depth)으로 나뉜다(Luyckx, Goosens, Soenens, 

Beyers, & Vansteenkiste, 2005; Porfeli, Lee, 

Vondracek & Weigold, 2011). 다음으로 몰입은 특

정한 진로 관련 정체성에 스스로를 동일시하면

서, 자신이 생각한 모습과 일치하도록 행동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몰입 역시 두 개의 하위

영역으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하나는 특정 진

로에 대해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갖고 접근하는지

와 관련된 진로 몰입확신(commitment making)이

며, 다른 하나는 자기가 선택한 진로에 어느 정

도로 몰입되어 있는지와 관련된 진로 일체감

(identification with commitment)이다(Luyckx et al., 

2005; Porfeli et al., 2011). 이후 Porfeli와 동료들

(2011)은 현대사회의 진로정체감 이해를 위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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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reconsideration) 차원을 새 축으로 추가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주목할 점은 이들 중 진로탐색이 구체적인 

진로를 결정하는 행동과 그 직업행동에의 몰입

을 나타내는 진로발달 과정의 선행조건이라는 

점이다(김지근, 이기학, 2011; Harren, 1979; Super, 

1953). Marcia(1966) 역시 개인의 진로정체감 성취

상태를 충분한 진로탐색 기간 이후 높은 수준의 

몰입이 이루어진 단계로 보았으며, 다른 많은 

연구자들도 정체감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탐색

이 중요한 측면임을 강조해왔다(Erikson, 1959; 

Skorikov & Vondracek, 2007). 그 밖에도 전반적인 

진로탐색은 진로 자기의심을 낮춰 진로몰입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등(Kim et 

al., 2023), 진로탐색은 진로발달 과정을 촉진시

키는 중요한 활동으로 여겨지고 있으며(Jepson, 

1984), 충분한 진로탐색 과정을 경험한 이들이 

더 건강하고 성공적인 진로발달을 경험한다는 

보고도 이어지고 있다. 일례로 Werbel(2000)에 의

하면, 진로탐색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 학생

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훨씬 적극적으

로 취업지원행동을 했으며, 그 결과로 더 높은 

초봉을 받았음이 확인되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볼 때, 성장적 스트

레스마인드셋은 진로준비행동을 촉진할 가능성

이 시사되고, 진로준비행동 중에서도 진로탐색

이 진로몰입의 선행조건(김지근, 이기학, 2011; 

Kim et al., 2023; Harren, 1979; Marcia, 1966; 

Super, 1953)임을 고려한다면 성장적 스트레스마

인드셋이 진로탐색을 촉진하여 진로몰입에 이르

는 경로에 대해 검증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특히 성장적 스트레스마인드셋이 진로탐색을 촉

진하고 진로탐색이 진로몰입의 선행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변인들간의 공변성(covariation)과 선후

관계(time order)가 확인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횡단적 연구를 통해서는 한 시점에서의 

스트레스 마인드셋, 진로탐색, 진로몰입의 관계

만을 밝힘으로써 연속적 개념으로서의 진로정체

감 발달을 설명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일정 시간의 변화에 따른 각 변인들의 변화량 

간의 관계를 통해 이들이 함께 변화하는지, 그

리고 어떠한 양상을 띄며 변화하는지를 구체적

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주요변인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성장적 스트레스마인드셋과 진로탐색 및 

몰입, 사회비교경향성은 모두 교육, 상담, 코칭 

등의 개입을 통해 충분히 변화가능한 측면이 있

다. 먼저 스트레스마인드셋은 스트레스의 긍정

적 또는 부정적 효과를 시사하는 짧은 비디오를 

시청하는 식의 간단한 처치만으로도 충분히 변

화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Crum et al., 

2013), 진로탐색 및 진로몰입 역시 짧은 시간 내

에 변화가능하여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 개입 프로그램의 대상으로 자주 활용

되고 있고, 잠재전이분석의 대상으로도 활발하

게 다루어지고 있다(봉초운, 정윤화, 남예지, 홍

세희, 2018; 손윤희, 이신혜, 2019). 각 변인들의 

변화량 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성장적 스트

레스마인드셋이 진로탐색을 촉진하여 진로몰입

에 이르는 경로를 검증할 수 있다면, 사회진출

전환기에 있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의 건강한 

진로정체감 형성 및 발달을 돕는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 개입의 근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사회비교경향성의 조절효과 

사람들은 타인과 세상에 대한 정보를 접할 

때 필연적으로 사회비교를 하는데(Mussweiler, 

Rüter, & Epstude, 2006), 이러한 사회비교의 방식

과 정도에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다(양혜승, 김진

희, 서미혜, 2014). 이와 관련된 개념인 사회비교

경향성(social comparison orientation)은 자신과 타인

을 비교하는 개인성향(Gibbons & Buunk, 1999)으

로, 개인이 수행하는 과제나 과업에 대한 태도

를 포함하여 각종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Bandura ＆ Jourden, 1991). 사회비교경향성은 비

교에 대한 빈도와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양혜승 외, 2014) 사회비교경향성이 높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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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타인과 나의 능력이나 태도를 자주 비교하

며, 이를 스스로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간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김나래, 이기학, 

2012). 

Festinger(1954)의 사회비교이론에 의하면 사람

들은 중요하고 불확실한 선택 상황에 직면할 

때, 불확실성을 줄이고자 사회적 맥락 내에서 

타인과 비교를 한다. 이와 같은 사회비교는 스

스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 중심으로 일

어나는 경향이 있는데(Lyubomirsky & Ross, 1997), 

많은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이 가장 큰 고민으로 

진로 및 취업문제를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있

는 점(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7; 연세

대학교 58대 대학원 총학생회, 2020; 이정원, 

2012.04.15.)을 고려하면 사회진출전환기에 있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사회비교경향성은 진로

탐색 및 진로몰입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

로 보인다. 예를 들어, 원하는 기업의 적성검사

나 면접전형 등을 준비하며 경험하는 스트레스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전략으로, 다른 

지원자들의 자격(스펙)이나 준비수준은 어떠한

지 등의 사회비교를 거친 뒤 자신의 상대적 수

준을 지각함으로써 다음 진로탐색 또는 진로몰

입 단계에 이르는 것이다. 

실제로 진로와 관련된 문제는 개인에게 매우 

중요하면서도 불확실성이 큰 영역이므로 자연

스럽게 사회비교와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

다(조아라, 2017). 개인은 사회비교를 통해 불확

실한 상황에서의 판단근거가 되는 정보를 얻고

자 하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사회비교경향성은 

진로선택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

다(Gibbons & Buunk, 1999; Savickas, 1993). 특히 

관계중심적인 자기개념을 지닌 동양에서는 태

도나 능력과 같은 개인의 내면화된 특성들보

다는 ‘타인과의 비교’라는 주관적인 평가 기

준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어(Kanagawa, Cross, ＆ Makus, 2001), 타인 및 

사회를 기준으로 진로를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

다(손은령, 2006). 한국 대학생의 사회비교경향

성은 진로준비 및 결정과정에서 영향을 미친다

는 보고(김나래, 이기학, 2012)를 종합적으로 고

려해본다면, 진로맥락에서의 사회비교경향성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필요해보이는 대목이다.

이러한 사회비교경향성은 개인이 지닌 비교

의 빈도와 정도의 수준에 따라 진로맥락에서 

서로 다른 영향력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비교경향성의 조절효과를 밝힌 Michinov와 

Michinov(2001)는 사회비교경향성이 현실에서의 

불확실성과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사회비교경향성 

수준이 높은 사람은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상당히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역시 활발

히 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반면, 사회비교경향성 

수준이 낮은 사람은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과의 

비교만을 경험하게 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는 그동안 다수의 연구들에서 제시한 사회비

교경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혼란을 겪음으로써 타인과의 잦은 비

교를 하게 된다는 관점에서 나아가, 오히려 불

확실한 상황에 처한 개인은 사회비교를 통해 다

양한 원천으로부터 정보를 얻을 수 있음을 시사

하는 결과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사

회비교가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정보를 얻고 자

신을 평가함으로써 안정감을 얻고자 하는 목적

을 지녔다(이민영, 김보영, 2022)는 점을 고려한

다면, 단순히 사회비교경향성이 높다고 해서 부

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낮다고 해서 긍정

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사

회비교를 통해 얼마나 의미있고 다양한 정보를 

획득하게 되는가, 즉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자

신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적인 측면에 변화가 

있는가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사회비교경향성은 부정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도 지니고 있음이 보

고된 바 있는데(손선경, 2015), 구체적으로 Taylor

와 동료들(1990)에 따르면 심리적으로 안정된 사

람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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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수집하고 대처하기 위한 전략으로 사회비

교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도전적인 과제를 선택하고 실패 후에도 과제를 

지속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받게 된다(손선경, 

2015). 이는 사회비교경향성은 사회비교의 주체

인 개인이 어떠한 심리적 특성을 지니고 있느냐

에 따라 서로 다른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시

사한다. 비록 사회비교경향성 수준에 따른 진로

정체감 발달의 차이를 밝힌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지만,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서 사회비교가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고 밝힌 연

구들은 상당수 존재한다. 이들 연구결과(Kim et 

al., 2023; TenBrook, 2016; 손영미, 박정열, 2020; 

윤지온, 강영배, 2018; 조아라, 2017)에 따르면 

사회비교를 통해 얻게 되는 정보는 진로결정 상

황에서의 불확실성과 모호함을 줄이고 자기이해

와 자기평가에 도움을 줌으로써 진로준비행동, 

진로결정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사회비교경향성은 장시간에 걸쳐 형성되는 

개인적 속성으로 쉽게 변화되지 않는다는 약점

이 있는 것으로(김경미, 2016) 알려져왔으나, 

최근 보고에 따르면 19세 이하일 때 가장 높

고, 그 이후에는 60세까지 연령이 증가함에 따

라 상당히 감소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Buunk, 

Dijkstra, & Bosma, 2020). 이에 Buunk 등(2020)은 

사회비교경향성이 평생에 걸쳐 상당히 변하며, 

이는 사람들이 다양한 삶의 단계에서 직면하는 

경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

고 있다. 이를 고려해볼 때, 사회비교경향성의 

기질 및 성격적 특성이 강하다 하더라도, 이를 

진로맥락에서 적절히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서는 변화의 가능성에 집중해볼 필요가 있을 것

이다. 특히 횡단자료의 한계를 보완한 종단자료

를 활용하여 가설을 검정할 경우, 진로탐색 변

화량을 통한 성장적 스트레스마인드셋 변화량과 

진로몰입 변화량의 관계가 사회비교경향성 변화

량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지까지 검증해볼 수 

있어 더욱 의미있다 하겠다. 다만 변화량을 살

펴보는데 있어서 주의할 점은 종단연구에서 흔

히 나타나는 천장 효과(celling effect)로서 이미 첫 

측정 시점에서 충분히 높은 수준을 나타냈을 경

우 더 이상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낮아질 수 

밖에 없다. 다시 말해, 이미 사회비교경향성이 

높은 학생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변화량의 정도는 적을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변화량의 많고 적음이 단순히 사회비교경향성 

수준의 높고 낮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본 연

구에서 사회비교경향성의 변화량은 타인을 기준

으로 한 정보획득의 정도와 빈도가 이전과 비교

하여 얼마나 변화하였는가를 의미하게 된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성장적 스트레스

마인드셋 변화에 따른 진로탐색과 진로몰입의 

변화가 사회비교경향성의 변화 정도에 따라 달

라질 것이라고 가정하고 이에 대해 탐색해 보고

자 한다. 즉, 진로맥락에서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혼란을 줄이고 성장하고자 하는 성장적 스트레

스 마인드셋의 향상은 다양한 정보수집을 토대

로 한 자기 자신과 객관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

의 증가, 즉 사회비교경향성의 증가와 상호작용

하여 진로탐색의 정도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

된다. 진로탐색의 증가는 진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자신과 관련짓는 이해의 폭의 증

가로 고려할 수 있기에 이는 또 다시 사회비교

경향성과 상호작용하여 진로에 대한 확신을 갖

고 몰입하게 되는 진로몰입의 향상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본 연구의 연구가설과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1. 진로탐색 변화량은 성장적 스트

레스마인드셋 변화량과 진로몰입 변화량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연구가설 2. 사회비교경향성 변화량은 성장적 

스트레스마인드셋 변화량이 진로탐색 변화량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연구가설 3. 사회비교경향성 변화량은 진로탐

색 변화량이 진로몰입 변화량에 미치는 영향 관

계를 조절할 것이다. 

연구가설 4: 진로탐색 변화량을 통한 성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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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마인드셋 변화량과 진로몰입 변화량의 

관계는 사회비교경향성 변화량 수준에 따라 차

이가 있을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및 절차

서울 소재 대학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 총 215

명(여학생 158명, 73.5%)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

다. 참여자 모집을 위한 홍보는 대학생과 대학

원생들이 즐겨 찾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학부 및 

석사과정 수업 시간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수업

을 통한 홍보시 연구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학점

에 대한 불이익은 없음을 안내하였다. 연구자료 

수집은 온라인 설문 링크를 통해 6개월 간격으

로 두 차례 진행되었으며, 1차 시기 참여자 중 

2차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들에 한하여 모바

일과 이메일을 통한 설문 링크 전송 후 설문이 

이루어졌다. 모든 연구 참여자들은 설문조사 시

작 전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한다는 점에 동의

하였고, 빠뜨린 문항 없이 모든 문항에 응답한 

경우에만 본 연구의 참여자로 인정되어 모바일 

편의점 상품권을 보상으로 제공받았다. 연구 참

여자들의 학년 구성은 학부 3학년(55명, 25.6%)

이 가장 많았고 2학년(39명, 18.1%)과 4학년(26

명, 12.1%)이 그 뒤를 이었으며, 석사과정생(58

명, 27.0%), 졸업예정 또는 수료상태인 학부생(23

명, 10.7%), 1학년(4명, 1.9%), 휴학생 등의 기타

(10명, 4.7%)도 포함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전

공은 사회과학계열(67명, 31.2%)이 가장 많은 비

중을 차지하였고 사범계열(49명, 22.8%), 어문계

열(21명, 9.8%), 공학계열(15명, 7.0%), 경영계열

(11명, 5.1%) 등이 뒤를 이었다. 본 연구는 서

울 소재 대학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

았다.

측정도구

성장적 스트레스마인드셋

성장적 스트레스마인드셋 측정을 위해 김예

진(2015)이 번안한 Stress Mindset Measure(SMM; 

Crum et al., 2013)가 사용되었다. 이 척도는 스트

레스 특성에 대한 일반적인 신념과 특정 맥락에

서의 신념을 구분하여 측정하는데, 본 연구에서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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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음은 학업 또는 진로 맥락에서 여러분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대한 생각과 관련한 문항

들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

해주세요.’ 라는 지시문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였다. 총 8항목 중 홀수 문항은 

스트레스에 대한 부정적인 신념(4문항, 예: ‘스트

레스는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에 피해야 하

는 것이다’), 짝수 문항은 스트레스에 대한 긍정

적인 신념(4문항, 예: ‘스트레스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기에 활용되어야 하는 것이다’)에 대한 내

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0점(매우 동의하지 않

는다)부터 4점(매우 동의한다)까지로 측정된다. 

현재 이 척도는 임의적 절단점을 설정하거나(김

예진, 2015) 총점을 사용하는 등(송보배, 2018)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상이하게 활용되고 있다. 

스트레스마인드셋은 개인이 경험하고 있는 스트

레스의 양이나 대처방식과는 별개로 스트레스가 

지닌 속성 자체에 대한 관점, 즉 스트레스에 대

한 도식(Schema)으로서 스트레스를 이해하고 인

식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다루어진다(Crum et 

al.,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두 

가지 관점 즉, 성장적 스트레스마인드셋과 퇴보

적 스트레스마인드셋이라는 이론적 틀에 근거하

여 스트레스가 수행, 생산성, 건강, 웰빙, 성장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믿음인 성장적 마

인드셋 측정을 위해 짝수 문항을 활용하였으며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믿음인 퇴보적 스트레스

마인드셋을 측정하는 홀수 문항은 제외하였다. 

Crum 등(2013)에서의 Cronbach’s alpha 값은 .87, 

본 연구에서는 1차 시기에서 .83, 2차 시기에서 

.87이었다. 

진로탐색 및 진로몰입

진로정체감 하위요인 중 진로탐색과 진로몰

입을 측정하기 위해 이보라 외(2014)가 타당화한 

한국어판 진로정체감 지위 측정도구(Vocational 

Identity Status Assessment; VISA-K)가 사용되었다. 

이 척도는 Profeli 등(2011)에 의해 개발된 기존 

척도를 한국의 대학생, 대학원생, 일반인들을 대

상으로 타당화하였으며, 진로탐색(전반적 진로탐

색, 심층적 진로탐색), 진로몰입(진로 몰입확신, 

진로 일체감), 진로재고(진로 자기의심, 진로유연

성) 세 차원으로 구성된다. 각 차원은 각 9문항

씩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를 통해 측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정체

감 하위차원 중 진로탐색(9문항, 예: ‘내가 좋아

할만한 다양한 직업들에 대해 알아본다’), 진로

몰입(9문항, 예: ‘나에게 가장 적합한 일이 어

떠한 일인지 나는 안다’) 차원만이 활용되었다. 

이보라 외(2014)에서 진로탐색과 진로몰입의 

Cronbach’s alpha 값은 .70~.73, .69~.74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1차 시기에서 두 차원 모두 .86, 2

차 시기에서 진로탐색 .80, 진로몰입 .85로 나타

났다.

사회비교경향성

사회비교경향성을 측정하기 위해 최윤희(2003)

가 번안한 Iowa-Netherlands Comparison Orientation 

Measure(INCOM; Gibbons & Buunk, 1999)가 사용

되었다. 이 척도는 능력 비교(6문항, 예: ‘내가 

일을 잘했는지 알고자 할 때, 다른 사람이 한 

것과 내가 한 것을 비교한다’)와 의견 비교(5문

항, 예: ‘나는 종종 다양한 의견과 경험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한다’) 

두 가지 차원에 대한 총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에 따른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된다. 사회비교경향성의 

하위요인인 능력 비교와 의견 비교를 서로 구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선행연구들

의 제언(김나래, 이기학, 2012; 전현수, 문민권, 

2014)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능력 비교와 

의견 비교에 대한 모든 문항을 활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전반적인 사회비교경향성이 높

음을 뜻한다. Gibbons와 Buuk(1999)에서 모든 문

항에 대한 Cronbach’s alpha 값은 .8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1차 시기에서 .82, 2차 시기에서 .85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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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분석

연구자료는 SPSS 21.0과 Process Macro 4..1을 

활용하여 분석되었다. 먼저, 변인들의 기술통계

와 상관분석이 이루어졌다. 기술통계 분석과 상

관분석에는 1차 시기와 2차 시기에서 수집된 자

료의 원점수가 활용되었다. 다음으로 Hayes(2013)

의 제안에 따라 SPSS Process Macro Model 4번을 

설정하여 ‘성장적 스트레스마인드셋-진로탐색-진

로몰입’ 세 변인들의 변화량 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변화량이란 2차 시기와 1차 시기에

서 측정된 값의 차이를 뜻한다. 마지막으로 SPSS 

Process Macro Model 58을 설정하여 본 연구에서 

검증된 매개모형이 사회비교경향성 변화량에 의

해 조절되는지 확인하였다. 매개모형 및 조절된 

매개모형 분석에서는 평균이 50점이고 표준편차

가 10인 T점수로 자료를 표준화하여 활용하였

다. 이는 선행 연구들에서 주효과와 상호작용효

과 간의 다중공선성 방지를 위해 평균중심화를 

시행하거나(서은영, 탁진국, 2019), 모든 변수를 

표준화된 Z점수(최현주, 신혜진, 2018) 또는 T점

수(Wan, Hu, & Li, 2023)로 변환하여 사용한 것

에 따른다. T점수는 Z점수가 소수점 이하의 값

을 취한다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으며 본 연구

에서 활용된 변화량에 대한 결과 해석에 있어서 

평균 50점 미만일 경우 변화량 감소, 50점 초과

일 경우 변화량 증가로 해석될 수 있다. 마지막

으로 매개효과, 조절효과 및 조절된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95% 신뢰구간에서의 부트

스트래핑과 Johnson-Neyman 방법이 활용되었다.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의 시점별 평균과 

표준편차, 시점별 변인간 상관분석, 그리고 변화

량 간의 상관분석 결과는 표 1과 같다. 1차 시

기에 비해 2차 시기 변인들의 평균은 전반적으

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1차 시기(대각선 아

래)와 2차 시기(대각선 위)의 변인간 상관분석에

서 가장 높은 정적인 상관값을 나타낸 것은 2차 

시기의 성장적 스트레스마인드셋과 진로몰입이

었고 1차 시기의 진로탐색과 진로몰입이 그 뒤

를 이었으며. 가장 높은 부적인 상관값을 나태

낸 것은 2차 시기의 진로몰입과 사회비교경향성

인 것으로 나타났다. 변화량 간의 상관분석 결

과. 성장적 스트레스마인드셋과 진로탐색, 진로

탐색과 진로몰입의 변화량 관계가 가장 높은 상

관을 보였다. 사회비교경향성과 성장적 스트레

스마인드셋을 제외한 모든 변화량 간의 상관은 

유의하였다.

매개효과 검증

본 연구에서 설정한 ‘성장적 스트레스마인드

셋 변화량-진로탐색 변화량-진로몰입 변화량’에 

대한 매개효과 검증은 SPSS PROCESS Macro 

Model 4를 통해 진행되었다. 또한 이들 관계에 

대한 성별과 학년의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공

변량을 설정한 결과, 이들의 영향력은 모든 경

로에서 모두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표 2에 제시된 매개효과 분석 및 부트스트

래핑을 활용한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증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모형 1

에서 성장적 스트레스마인드셋 변화량이 진로몰

입 변화량에 미치는 영향력과 모형 2에서 성장

적 스트레스마인드셋 변화량이 진로탐색 변화량

에 미치는 영향력은 모두 유의하였다. 그러나 

모형 3에서 성장적 스트레스마인드셋 변화량과 

진로탐색 변화량을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진로

몰입 변화량에 대한 영향력은 진로탐색 변화량

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성장적 스트레스마

인드셋 변화량의 영향력은 더 이상 유의하지 않

았다. 이는 진로탐색 변화량이 투입되었을 때 

진로몰입 변화량에 대한 성장적 스트레스마인드

셋 변화량의 영향력은 직접적이지 않으며 간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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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인
1차 시기 2차 시기 변화량

M SD M SD M SD

기술통계

성장적 스트레스마인드셋 1.91 .86 1.85 .69 -.07 .98

진로탐색 3.77 .64 3.61 .37 -.16 .59

진로몰입 3.65 .68 3.42 .51 -.23 .51

사회비교경향성 3.55 .65 3.33 .43 -.22 .53

1 2 3 4

변인간

상관 관계

1. 성장적 스트레스마인드셋 1 .13 .35** -.15*

2. 진로탐색 .13 1 .16* .20**

3. 진로몰입 .20** .24** 1 -.36**

4. 사회비교경향성 .03 .21** -.12 1

1 2 3 4

변화량 간의

상관 관계

1. 성장적 스트레스마인드셋 변화량 1

2. 진로탐색 변화량 .30* 1

3. 진로몰입 변화량 .16* .30** 1

4. 사회비교경향성 변화량 .10 .14* .24** 1

주. **P<.01, *P<.05

표 1. 시점별 주요변인 기술통계 및 변화량의 상관관계

예측변인

모형 1

: 진로몰입 변화량

모형 2

: 진로탐색 변화량

모형 3

: 진로몰입 변화량

β SE t β SE t β SE t

성장적 스트레스마인드셋 변화량 .16 .07 2.41* .30 .07 4.53*** .08 .07 1.18

진로탐색 변화량 .28 .07 4.04***

R2 .05 .09 .12

F 3.42* 7.18*** 6.82***

B SE LLCI ULCI

총효과 .16 .07 .03 .29

직접효과 .08 .07 -.05 .21

간접효과 .08 .07 .02 .15

주. ***P<.001, *P<.05

표 2. 연구모형의 단순매개효과와 부트스트래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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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만 작용하게 됨을 뜻한다. 즉, 진로탐색 

변화량은 성장적 스트레스마인드셋 변화량과 진

로몰입 변화량의 관계를 완전매개하였다. 나아

가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5,000개의 

재추출된 표본을 토대로 95% 신뢰구간에서의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매개모

형에서의 간접효과와 총 효과는 유의하였으나 

직접효과는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을 포함하

여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성장적 스트레스마인드셋 변화량과 진로몰입 

변화량의 관계에 대한 진로탐색 변화량의 매개

효과를 사회비교경향성 변화량이 조절하는지 검

증하기 위해 SPSS PROCESS Macro Model 58을 활

용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었다. 조절

된 매개효과에 대해 성별과 학년이 공변량으로 

설정되었으나 이들의 영향력은 모든 경로에서 

유의하지 않아 이후 해석에서는 제외되었다. 우

선, 성장적 스트레스마인드셋 변화량은 진로탐

색 변화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 

사회비교경향성 변화량은 진로탐색 변화량에 부

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성장적 스트레스마인

드셋 변화만으로는 진로탐색의 유의한 변화를 

이끌 수 없는 반면 사회비교경향성이 증가할수

록 진로탐색 수준은 감소할 수 있음을 의미한

다. 그러나 성장적 스트레스마인드셋 변화량과 

사회비교경향성 변화량의 상호작용은 진로탐색 

변화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이러한 상호작용에 따른 R2의 증가량(∆

R2=.03, P<.05)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4는 조절변수인 사회비교경향성 변화량의 

특정 값에서 독립변수인 성장적 스트레스마인

드 변화량이 종속변수인 진로탐색 변화량에 미

치는 영향의 조건부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이

는 -1SD 수준에서만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Johnson-Neyman 방법으로 사회비교경향성 변화

량의 유의미한 범위를 산출한 결과 성장적 스트

레스마인드셋 변화량에 따른 진로탐색 변화량의 

유의성은 사회비교경향성 변화량 값이 T점수 

44.02 이상일 때부터 유의미하였으며 이는 대상

자의 73.49%를 차지하였다. 그림 2에는 성장적 

스트레스마인드셋 변화량과 진로탐색 변화량 관

계에 대한 사회비교경향성 변화량의 조절효과가 

시각적으로 제시되었다. 이에 따르면 성장적 스

트레스마인드셋과 사회비교경향성의 증가폭이 

클수록 진로탐색 변화량 역시 높은 수준을 보이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형 1

: 진로탐색 변화량

모형 2

: 진로몰입 변화량

β SE t β SE t

성장적 스트레스마인드셋 변화량 -.47 15.65 4.52 .04 .07 .60

진로탐색 변화량 -.31 .25 -1.28

사회비교경향성 변화량 -.64 .29 -2.20* -.36 .24 -1.48

성장적 스트레스마인드셋 변화량 x 사회비교경향성 변화량 .01 .01 2.64*

진로탐색 변화량 x 사회비교경향성 변화량 .01 .00 2.39*

R2 .13 .18

F 6.44*** 7.39***

표 3. 조절된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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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진로몰입 변화량에 대한 영향력은 

진로탐색 변화량과 사회비교경향성 변화량의 상

호작용에서만 유의하였으며 상호작용에 따른 R2

의 증가량(∆R2=.02, P<.05) 역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는 조절변수인 사회비교경향성 

변화량의 특정 값에서 독립변수인 진로탐색 변

화량이 종속변수인 진로몰입 변화량에 미치는 

영향력의 조건부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1SD 수

준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Johnson-Neyman 

방법으로 사회비교경향성 변화량의 유의미한 범

위를 산출한 결과 진로탐색 변화량에 따른 진로

몰입 변화량의 유의성은 사회비교경향성 변화량 

값이 T점수 42.66 이상일 때부터 유의미하였으

며 이는 대상자의 77.67%를 차지하였다. 그림 3

에 따르면 사회비교경향성 변화량 수준이 높아

질수록 진로탐색 변화량에 따른 진로몰입 변화

량 역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

로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성장적 스트레스마인드셋 변화량-진로탐색 변

화량-진로몰입 변화량’ 관계에서의 조건부 간접

효과 역시–1SD 수준에서는 유의하지 않고 

+1SD에서 가장 큰 간접효과를 지님을 알 수 있

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는 표 5에 제시

사회비교경향성

변화량

성장적 스트레스마인드셋 변화량 진로탐색 변화량

B SE t LLCI ULCI B SE t LLCI ULCI

-1SD .10 .10 1.06 -.09 .29 .12 .09 1.47 -.04 .29

M .25 .07 3.68*** .11 .38 .23 .07 3.50*** .10 .37

+1SD .39 .08 5.16*** .24 .54 .34 .08 4.47*** .19 .50

표 4. 사회비교경향성 변화량에 따른 성장적 스트레스마인드셋 변화량, 진로탐색 변화량의 조건부 효과 검증

진로탐색

변화량

성장적 스트레스마인드셋 변화량

그림 2. 성장적 스트레스마인드셋 변화량과 진로탐색 변

화량 관계에서 사회비교경향성 변화량의 조절효과 

진로몰입

변화량

진로탐색 변화량

그림 3. 진로탐색 변화량과 진로몰입 변화량 관계에서 사

회비교경향성 변화량의 조절효과

사회비교경향성 변화량 B Boot SE Boot LLCI Boot ULCI

-1SD .01 .02 -.02 .06

M .06 .02 .01 .11

+1SD .13 .05 .03 .23

표 5. 조건부 간접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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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논  의

본 연구는 성장적 스트레스마인드셋이 진로

몰입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탐색의 매개효과와 

이에 대한 사회비교경향성의 조절효과를 종단적 

관점에서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가설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 해석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가설 1과 관련하여 진로탐색 변화

량은 성장적 스트레스마인드셋 변화량과 진로몰

입 변화량 간의 관계를 유의하게 완전매개하였

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와 유사한 기존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김지근과 이기학(2011)에

서 진로탐색은 자기성장주도성과 진로몰입 관계

를 완전매개하였다. 자기성장주도성이란 자신의 

성장과정에 적극적이고 의식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내적동기(김지근, 이기학, 2011)로서 스트레

스를 자신의 성장에 긍정적으로 활용하고자 하

는 성장적 스트레스마인드셋과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나아가 김경하(2022)는 성장마

인드셋과 진로정체감의 관계는 직접적이지 않으

며 강점인식을 통해 완전매개 된다는 결과를 제

시하였다. 김경하(2022)의 연구에서 다루어진 진

로정체감은 구체적으로 진로에 대한 자기 확신

의 정도(김정남, 권윤희, 2002)를 의미하기에 진

로몰입적 특성이 강하다고 볼 수 있으며 강점인

식은 자신과 환경에 대한 탐색을 전제로 하기에 

진로탐색과 유사하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학생들의 진로몰입 향

상은 개인이 지닌 스트레스에 대한 관점을 긍정

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이를 토대로 자신과 직

업에 대한 탐색을 촉진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사회비교경향성 변화량은 진로탐색 변

화량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사회비교경향성의 변화 폭이 클수록 진로탐색이 

변화하는 폭은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사회비교경향성의 증가 폭이 크다면 진로탐색은 

더디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며, 사회비교경향성

의 감소 폭이 크다면 진로탐색의 감소 경향 역

시 더딜 수 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자신을 평

가하기 위해 타인과의 잦은 비교를 경험하는 학

생들의 경우 진로탐색을 방해할만한 정보와 피

드백에 많은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진로정체감 

형성에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본 연구는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 성장적 스트레스마인드셋을 함께 고려함으로

써 사회비교경향성이 오히려 진로정체감을 발달

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새로운 결과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가설 2와 관련하여 

사회비교경향성 변화량은 성장적 스트레스마인

드셋 변화량이 진로탐색 변화량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조절하였으며, 그 효과는 사회비교경향

성 변화량이 평균 이상인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회비교경향성 변화량의 조절효과

는 -1SD, M, +1SD 세 수준에서 검증되었는데 

각각 T점수 40점, 50점, 60점을 의미하며 원점수 

-.73, -.22, .31로 확인된다. 즉, 이들은 사회비교

경향성 변화량이 ‘많이 감소, 약간 감소, 증가’하

는 집단으로 고려할 수 있으며, 성장적 스트레

스마인드셋과 상호작용하여 진로탐색의 긍정적 

변화를 촉진하는 효과는 사회비교경향성이 약간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집단에서만 유의하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사회비교경향성이 많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성장적 스트레스마인드셋이 

향상되더라도 진로탐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러한 결과는 스트레스마인드셋이 스

트레스 상황에서 어떠한 대처전략을 활용할 것

인지와 관련한 정신적, 동기적 맥락을 제공하며

(김예진, 2015) 사회비교경향성은 비교를 통한 

자신에 대한 정보 수집의 과정으로 고려될 수 

있다는 점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취

업을 위한 자격증, 공모전 등의 경쟁과 준비 과

정은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된다

고 생각하는 학생의 경우(성장적 스트레스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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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셋) 어떠한 자격증을 준비하는 것이 진로 선

택에 보다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혹은 나와 진로 

흥미가 비슷한 사람들은 주로 어떤 공모전에 참

여를 하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보

다 적극적으로 진로를 탐색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반면에 성장적 스트레스마인드셋을 지

니고 있을지라도 상대적이고 비교적인 평가 과

정을 통한 자신과 환경에 대한 정보 수집에 이

전보다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면(사회비교경향

성의 약간 감소)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찾기 위

한 탐색과정 역시 지장을 받게 될 것이다. 즉, 

사회비교경향성의 증가 및 약간의 감소는 동일

한 동기적 맥락에서의 진로탐색 변화의 차이를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전에 비해 진로와 관

련한 정보수집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사

회비교경향성의 많은 감소)에는 성장적 스트레

스마인드셋 변화량에 상관없이 진로탐색 변화량

에 있어 큰 차이가 없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손영미와 박정열(2020)은 사회비교경향성이 높을

수록 진로미결정수준이 낮다는 결과를 제시하며 

타인과의 비교를 통한 정보가 진로결정 과정에

서의 자기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셋째, 연구가설 3과 관련하여 진로탐색 변화

량이 진로몰입 변화량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사회비교경향성 변화량이 평균 이상인 경우에만 

진로탐색 변화량과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였

다. 전반적인 진로탐색은 진로 자기의심을 낮춰 

진로몰입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Kim et al., 2023). 이 때, 진로 자기의심이란 자

신의 진로계획에 대한 확신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진로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의

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정보 등에 영향

을 받는 것을 포함한다(이보라 외, 2014). 이는 

개인이 사회비교를 통해 어떠한 성격을 지닌 정

보에 무게를 두고 활용하는지 여부가 학생들의 

진로정체감 형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임

을 시사한다. 즉, 사회비교의 정도가 잦고 강할 

경우, 그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정보의 성격

과 영향력이 부정적이라면 진로정체감 발달에 

위험요소가 될 수 있지만, 반대로 비교를 통해 

얻은 정보와 피드백을 자신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한다면 이는 학생들의 진로정체

감을 발달시키고 성취하도록 하는데 유용한 자

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쉽게도 본 연구에서

는 참여자들이 사회비교를 통해 얻은 정보를 어

떠한 방식으로 인식하고 활용하였는지에 대해서

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진로탐

색이 자신의 진로발달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

는 과정이며(Zikic & Klehe, 2006) 원활히 진행되

었을 경우 일관된 진로 계획의 수립과 의미있는 

직업생활의 추구 등이 가능하다(Jiang, Newman, 

Le, Presbitero, & Zheng, 2019)는 점을 고려해 보

면, 진로탐색 수준이 높은 개인들은 사회비교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용한 정보들을 선택적으로 

활용하였을 가능성에 대한 짐작이 가능하다. 

나아가 연구가설 4와 관련하여 진로탐색 변화

량을 통한 성장적 스트레스마인드셋 변화량과 

진로몰입 변화량의 관계는 사회비교경향성 변화

량이 평균 이상일 경우에만 유의한 간접효과를 

나타냈다. 이는 성장적 스트레스마인드셋-진로탐

색-진로몰입 간의 유의한 발달적 관계는 사회비

교를 통해 자신에 대한 상대적인 정보획득이 이

루어지는 과정에서만 유의할 수 있음을 뜻한다. 

특히, 성장적 스트레스마인드셋의 변화만으로는 

진로몰입의 직접적인 향상을 이끌 수 없었으며,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성 변화를 수반한 진로탐

색 수준의 변화를 통해서만 가능했다는 점은 진

로상담 및 진로교육 장면에 중요한 의미를 시사

한다. Profeli 등(2011)이 제시한 진로정체감 지위 

모델에 따르면 진로탐색 수준과 진로몰입 수준

이 모두 높을 경우 ‘성취’, 진로탐색 수준은 높

지만 진로몰입 수준은 낮을 경우 ‘유예’로 분류

되며, 진로 발달선상에서 재고를 통해 진로정체

감 유예에서 진로성취감 성취로 발달중이거나 

그 반대의 과정을 경험하는 ‘탐색유예’ 역시 가

능하다. 진로몰입 향상을 위해 성장적 스트레스

마인드셋과 진로탐색의 증가가 선행해야 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진로정체감 유예에서 진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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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 성취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정보를 

토대로 한 지속적인 자기평가 과정이 이루어져

야 하며, 그 과정에서 개인들은 스트레스에 대

해 회피하거나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닌 

자신과 직업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정보

들을 선택적으로 선별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나아가 

성장적 스트레스마인드셋이 고려되지 않은 상태

에서의 사회비교경향성이 진로탐색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비교 과

정에서 스트레스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수반되

지 않았을 때 진로탐색 수준이 낮아짐으로써 전

반적인 진로정체감 지위 역시 부정적으로 변화

될 수 있다는 위험성 역시 내포한다고 볼 수 있

을 것이다.

본 연구는 해석에 있어서의 몇 가지 제한점

을 지님과 동시에 후속연구에 대한 방향성을 제

시한다. 우선, 대학생 집단과 대학원생 집단은 

진로선택 및 진로경험에 있어 차이를 보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연구 참여자로 함께 

고려되었다. 이는 본 연구가 집단에 따라 차이

를 보일 수 있는 직접적인 진로선택 행동이나 

진로장애 요소들은 포함하지 않는 반면 집단 특

성과는 관련 없는 개인의 성격적, 인지적 특성

에 따른 진로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수준을 측정

하고 있음에 따른 것이다. 본 연구에서 학부생

과 대학원생 집단, 즉 학년에 따른 변인들에서

의 유의한 평균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

나 후속 연구들에서는 학생들의 사회비교와 진

로정체감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연구를 위해 이

들 집단 차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6개월 간의 시간차를 두고 

두 번에 걸친 측정자료를 활용하여 이루어졌다. 

이는 변화량을 활용한 가설검증을 가능케 함으

로써 개입에 있어서의 긍정적 함의를 이끌어내

는 데에는 도움이 되었으나, 해석에 있어 복잡

성을 가중시킨다는 측면이 있다. 대학생들의 진

로정체감은 학년에 따라 다양한 변화양상을 보

일 수 있고 본격적으로 취업시장에 도전하는 전

환점이 존재하기에, 보다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

인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대학 진로상담 

및 교육에 있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1차 시기와 2차 시기 변인들의 

평균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

러한 경향성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제시하는 것

은 본 연구에서 한계가 있을테지만, 대학생의 

취업불안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가하는 반면 

진로발달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며 취업불안

은 진로발달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김민선

(2023)의 연구결과를 비추어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을 듯 하다. 즉, 선행연구와 유사하게 본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진로탐색, 진로몰입의 감소를 나타

냈으며 스트레스에 대한 긍정적인 신념 또한 감

소하였다. 향후 연구들에서는 이러한 감소 경향

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들을 직접적으로 확

인함으로써 학생들의 진로발달을 성장적으로 이

끌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할 것으

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상대적

으로 낮은 수준의 성장적 스트레스마인드셋 평

균과 변화량을 나타냈다. 이는 입시 위주의 교

육풍토와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국내 청소년들

의 학업 및 진로스트레스가 높고 이로 인한 불

안, 충동성, 우울, 자살 생각 등과 같은 다양한 

인지적,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함으로써(오동균, 

권순용, 2019) 주로 스트레스에 대한 부정적인 

신념을 형성하였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

러나 스트레스마인드셋은 간단한 인지적 개입을 

통해 충분히 변화할 수 있다고 밝혀진 만큼

(Crum et al., 2013) 향후 연구에서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의 성장적 스트레스마인드셋 향상뿐

만 아니라 사회비교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용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

다. 나아가 이들 개입의 효과성을 증명할 수 있

는 실험 및 종단연구 역시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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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fluence of Stress-is-enhancing Mindset on

Career Commitment: A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 through Career Expl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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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urrent study aimed to examine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 through 

career exploration on the longitudinal relationship between stress-is-enhancing mindset and career commitment. 

To this end, a total of two surveys were conducted every six months on 215 college and graduate students, 

an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Process Macro.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nge in stress-is-enhancing mindset and the change in career commitment 

was fully mediated by the change in career exploration, and gender and grade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se relationships. Second, the moderation effect of the change in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 was 

significant in bot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nge in stress-is-enhancing mindset and the change in career 

exploration,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nge in career exploration and the change in career 

commitment. However, as a result of verifying the significance according to the level of the moderate variable, 

the moderated effect was not significant in the group with a significant decrease in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 Third, the longitudinal full mediation effect between variables was significant only in the group 

where the change in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 slightly decreased or increased. These results suggest the 

possibility that social comparison tendencies, which have been mainly treated as risk factors for individual 

cognition, emotion, and behavior, can act as a resource for the development of vocational identity status if 

they involve changes in the stress-is-enhancing mindset. Furthermore, it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promoting career exploration for the development of vocational identity status, along with changing the 

attributes and perspectives of individuals’ stress. Based on the above research results, discussions on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 and stress-is-enhancing mindset in the field of career counseling and career education 

we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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